
인생이라는 커다란 그림에서 지금의 내가 얼마

나 초라하고 작아보이는지 모른다. 누군가는 내

가 찍고 있는 커다란 도화지에서 한점들이 연

결되어 선을 이루고 그림을 그린다고 위로하지

만, 나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

는 사람인지라, 지금 내가 찍은 이 작은 점 하

나에 실망하고 좌절하고, 내가 그렇게 가치가 

없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비하하게 된다. 작

은 돈에 흔들리고, 작은 기회에 흔들리는 이 갈

대같은 마음은 커다란 도화지에 점하나 찍기에

도 아까울 만큼 작디 작은 먼지와 같다. 이런 생

각이 들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오고, 그 한 숨

의 저 밑바닥에는 울화와 같은 뜨거움이 있다. 

오늘 한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. 지난

번에 성지순례에 오신 적이 있는데, 나비 사
무엘(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곳)에 본 베냐민 

지파의 땅을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는데, 가지

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장 보내줄 수 있냐는 것

이다. 내 카메라가 그리 좋지 않은지라, 화각이 

나오지 않아서 무려 17장의 사진을 이어 붙여 

만든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서 그것을 보내드리

려는데, 한편 생각해 보니, 보내드린들, 그 사

진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실 것같아서 하나

하나 도시를 가리켜 드리며 설명을 붙였다. 이

제 두주만 지나면, 개학인데, 개학이 되면 이런 

친절함도 끝일 것같아서 오늘 꼭 해드려야겠다

는 생각에 예전에 찍어 놓았던 사진들을 들추

어 내었다. 

기브온 산당에 오르면 베냐민 지파가 한 눈에 

보인다. 사진을 더 세심하게 360도로 돌려서 찍

었다면, 아마 베냐민 지파 땅 전체를 담을 수 있

지 않았겠나 싶다. 그만큼 베냐민이 받은 땅의 

작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

썩 탐내할 만한 곳도 없다. 게다가 베냐민 지파

는 강력한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

어서 자고 일어나도 마음껏 기지개한번 켜볼 수 

없는 그야말로 불쌍하고 나약한 지파이다. 오죽

하였으면, 베냐민(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

다) 지파 출신의 사사 에훗을 설명하면서 에훗

은 왼손도 잘 쓰는 사사였다고 성경에서 말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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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!  나약한 지파가 생존을 위해서는 양손을 모

두 쓸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역사가 에훗의 이야

기에 고스란히 녹아있다.

아, 그렇구나! 하나님은 한 사람의 크
고 작음을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
지 않으신다. 작은 아이 다윗을 불러 골리

앗을 치고, 작은 사무엘을 엘리를 대신할 제사

장이자 사사, 그리고 예언자로 삼으셨다. 그리

고 열두지파 중에서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처

음 왕을 세우셨다. 그 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

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말자. 내가 보고 싶은 것

은 하나님께서 그 작디 작은 베냐민 지파. 그러

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러 올랐던 기브온의 산당

에 올라서서 휘- 한번 둘러보면 다 보이는 작디 

작은 땅을 받은 그 지파에서 왕을 나게 하셨다

는 놀라운 사실이다. 

목사가 되어서 든든한 후견인 목사님 한분 계

시지 않으면 클 수 없다는 세속적인 생각이 넘

쳐나고, 또 그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안간힘

을 쓰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목회자와 

목회자 지망생이 넘쳐나는 요즈음. 아직도 골

리앗을 꿈꾸고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을 불

러 기브온 산당 위에 세워 놓고 베냐민 지파 땅

을 한번 둘러보게 하고 싶다. 그리고, 가장 비

옥한 골란 고원을 받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

단 동편을 받은 지파의 땅에서 왜 존경받을 만

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

게 하고 싶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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